
인간 본성의 끝은 어디인가?(렘 강해 설교 38)
성경말씀: 렘44:1-19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가 얻은 것: 조롱, 비난, 멸시, 감옥, 매 맞음, 차꼬

그리고는 가장 가기 원치 않았던 이집트로 내려감. 몇 년을 거기서 백성과 함께 지냄. 섬기는 자, 리더, 

청지기, 신실함, 끝까지 신실해야 한다. 목사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야 한다.

사람의 본성

44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들, 45-51장은 이전에 기록된 말, 52장은 부록, 사람의 본성은?

성선설과 성악설, 인간 본성은 어느 정도로 부패하였는가? 고통을 당하면 고칠까? 교육이 해답일까?

40년간의 외침, 진실한 대언과 대언자, 바빌론 침략,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음. 남은 자들 가운데 

쿠데타, 머리를 세우고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경고한 이집트로 내려감. 44장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

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지만 결국 이들의 대부분은 경고를 무시하고 이집트 땅에서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음. 더 이상 할 말이 없음. 하나님의 대언이 멈춤. <인간 본성의 끝은 어디인가?>    

결코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1-14).

하나님의 최종 경고와 권고의 말씀(1)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내려간 유대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끄집어낸다: 예루살렘의 멸망(2).

고통은 알면서도 그 이유는 알지 못한다(3-6). 우상 숭배, 대언자들의 말 무시, 귀를 기울이지 않음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진리를 말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 함. 유대인들의 이런 

성향은 결국 600년 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이름. 예수님의 말씀(마23:37-38)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연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반역, 7:51-52, 54

하나님의 질문(7-10): (1) 왜 너희 혼을 해하여 다 죽으려고 하느냐? (2) 왜 포로가 되어 수치거리가 

되려고 하느냐? (3) 너희의 사악한 행위를 다 잊었느냐?

혹시 이것이 우리의 상태는 아닌가? 딤후3:1-7, 특히 6-7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11-14): 이집트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칼과 기근에 죽으리라. 

배우고 이집트에서 도피해서 유다 땅으로 가는 자들만 살 수 있다(14). 

여전히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빵이 있고 물이 있고 풍요한 것 같아도 

이집트는 저주와 심판의 장소이다. 예수님께로, 가나안으로 도피해야만 살 수 있다.   

이집트의 유다: 인간 본성의 종결자

이들의 대답: 우리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16). 

우리 입에서 나아가는 것을 반드시 시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음료 헌물을 붓겠다(17).

요시야의 개혁 이전에 그리할 때는 일이 잘되었다. 그런데 요시야의 개혁 이후로 그 일을 멈추니 일이 

안 된다(18). 여자들의 말: 남편의 허락도 없이 우리가 그리하였겠느냐?

하늘의 여왕: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아스타르테, 다이아나), 번영과 다산의 신, 물질만능주의의 신

1. 과거의 경험과 감정에 의지하지 말라(17-18): “그때가 먹고살기에, 놀기에 좋았다.” 아무리 좋아도 

이집트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다. 탕자가 돈을 흥청망청 쓰던 곳

창3:6의 이브,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

요일2:15-17 설명

젊은 청년들은 이성 사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

2. 우상을 숭배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자기들의 멸망의 원인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원인이라고 말함.

3. 판단의 기준: “그 결과가 혹은 기분이 좋더라.”가 아니라 “그 방법이 옳은가?” 록음악, 방언, QT(아전인

수식 성경해석, 나누기 위해 짜내는 방식)

4. 잠14:12, 죄의 삯은 사망이다.

5. 스스로 죄를 택하면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온다. 누구 말이 옳은지 두고 보자(27-28).



가정의 문제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신에게 경배하며 산다. 하나님이든 다른 신이든 자기든,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유다 백성의 하늘의 여왕 숭배는 가정에서 한 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공모하여 행함

1. 여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남편들이 알고 있었다(15, 19).  

2. 남편들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자 여자들이 하면서 

3. 아이들까지 동원하였다(렘7:18). 빵을 반죽하면서 나뭇가지를 주우러 다니면서 아이들이 자연히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아이들은 자연히 부모를 닮게 된다. 성경과 TV

집에서 책을 읽고 설교와 성경공부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가? 시간을 내서 섬기는 것, 헌금하는 것, 모이는 것  

가능하면 같이 모여 성경도 읽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의 형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을 남편이 리드하고 아내가 협조해야 한다: 말씀, 기도, 회개, 금식, 희생과 섬김의 모범

남편과 아내가 오늘 섬길 자를 바르게 택해야 한다(수24:14-15).

도피해야 산다

우상숭배자들과 종교인들의 무리에 끼어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의 권고: 할 대로 해 봐라(25).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26).

내가 그들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겠다(27). 

그럼에도 이집트를 떠나 유다로 돌아오는 소수가 있다(28).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개역성경의 한계, 번영신학의 한계(십일조와 헌금), 오순절 은사주의의 한계, 바른 교리의 실종, 종교 

생활의 한계

킹제임스 성경 진영으로 왔으나 다시 과거의 감정과 경험을 따라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집트를 떠나야 산다고 한다.

우리의 이집트는 어디인가? 과거에 즐기던 종교 생활과 놀이, 버려야 한다.

결론

렘17:5-10, 우리의 마음이 속중심이 바른가?


